
 그는 중국에서 성경책들을 들고 복음의 빛을 북한의 주민들에게 전
하고자 소망하여 그 배를 타고 들어간 선교사였습니다. 하지만 그는
잘못된 배를 골랐습니다. 어리석은 배의 선장과 직원들이 북한 사람
들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역 당국자들을 강압하여 세계
와 무역의 길을 열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. 그 때
는 1866년으로, 토마스가 한국에서 순교한 첫 기독교 선교사가 된 때
입니다. 그는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린 뒤 강둑에서 한 한국인에게 성
경책을 전해주며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일이 있은 후 24년 뒤
그 닻줄을 보는 모펫(샘의 아버지)은 자신이 평양에서 순교하는 다음
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? 아닙니다. 

하지만 그는 일년 동안 그 도시에서 6번이나 쫓겨났습니다. 저희가
1997년 1월에 평양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저희의 마음은 이 역사로
가득 차 있었습니다.” (아일린 모펫의 전체 인텁를 보고자하시는 
분은 www.cfk.org/summer2022 를 방문해주세요) 

62년간 아일린의 남편 샘이 기다렸던 1997년의 방북은 조선의 그리
스도인 벗들(CFK)이 20년 넘게 일반 북한 주민들을 섬겨온 사역의
시작점이 되었습니다. 그 팀은 환자들에게 결핵 약을 직접 나누어 주
었으며 결핵, 간염 및 다른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크게 돕
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이 중요한 방북을 뒤돌아 볼 때, 하
나님께서 CFK를 통해 이끄실 일들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. 하지
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, 지도해 주셨으며, 북한의 시골
및 도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민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
으로 매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.  

더 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되면서 결핵에 대한 두려움과 부
정적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북한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문
을 열어 주었고, 2015년에는 저희 사역을 확대하여 4개의 도 및 다섯
곳의 도시에서 B형 및 C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현대적 진단 및 치료
사업을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 

지난날의 이야기에서 듣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
국경 폐쇄와 지속되고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저희를 격려하며 저
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그를 신뢰하게 합니다.

1997년, 은퇴한 한국 선교사이자 CFK의 전 임원이었던 아일린 모펫은
CFK의 초기 북한 방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모펫 여사는 그녀의 남
편인 샘 그리고 몇몇 다른 은퇴한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북한 방문에 참
여하였습니다. 아일린은 이렇게 썼습니다: “지금은 북한 땅인, 고향 평양
에 간 것은 1956년의 결혼 이래로 샘의 62년 된 염원이자 제 마음의 갈망
이었습니다. 한국의 문은 외부에 대하여 완고한 저항 없이 열린 적이 없
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약 100년 전 한국의 외떨어진 북부 지역이 우리
가족의 일원과 그들의 동료였던 선교사들의 희생과 큰 대가로 열렸던 최
근의 역사를 기억하였습니다. 샘의 아버지는 평양에 들어갔던 초기 기독
교 선교사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.

그가 1890년에 처음으로 이 금지된 내륙 도시에 들어왔을 때, 불길한 장
면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. 게이트 안쪽에 미국무역선인 ‘제너럴 셔먼
호’의 앵커체인(닻줄)이 걸려있었는데, 이 배는 한 온화한 웨일스 선교사
인 로버트 토마스를 태우고 간 배였습니다.

2 0 2 2년  여름  뉴스레터  

“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
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” 

이사야 30:18

북한 평양에서 아일린과 샘 모펫의 모습

62년간의 기다림

http://www.cfk.org/summer2022


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 정부는 그들의 엄격한 국경 봉쇄조치
가 코로나 발병을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2022년 5월 12
일, 북한 정부는 4월 말에 시작된 “발열” 케이스(코로나 발병으로
짐작되는)의 발생을 보고하였습니다. 높은 일일 발병 케이스 수는
5월 중순에 보고되기 시작했지만 그 수는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
줄어들었으며 8월 초에는 한 건의 발열 케이스도 발생하지 않았
다고 발표했습니다. 북한은 코로나에 대한 “승리”를 선언하였으
며 보고하기를 73명의 환자들이 “발열”로 사망하였고, 인구의 약
18.5%에 해당하는 48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으나 그로부터
회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.

한편, 북한과 중국간의 무역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통제되고 있으
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.
발열의 발생으로 봉쇄조치 및 예방조치가 취해진 때는 벼 모내기
철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적기에 밭에 모내기를
완수할 충분한 노동력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. 

현재 상황에 대한 최근 정보 

아직 얼마 동안 보류 상태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. 저희는 북한 주
민들과 CFK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
봉사 업무 및 후원을 통해 이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
드립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이 힘든 시기에 저희를 크게 격려해 주십니
다.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
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통치하심을 알기에 이러한 기다림
과 불확정적인 시기에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 

“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
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
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
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
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
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니라”   

 

히브리서 6:10-12

벼 모내기 철 

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, 저희는 평양과 개성의 실험실들을 재
건축 및 재 정비를 하는 것을 도왔으며, 해주에 세번째 실험실 건
축을 시작하고, 3,000여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진단하고 2,000 여
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하지만 슬
프게도 2020년 1월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
었고,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국경이 굳게 닫혀 있어 현재 북한 내
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.

길었던 봄철 가뭄은 장마철의 빠른 시작으로 대체되었으며 지난 해
들 보다는 심각하지 않지만 몇몇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음이 보
고되었습니다. 하지만 최소한 두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
예견되고 있어 위험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. 

이곳 블랙마운틴 사무실에서는 여러 방문자들을 안내하였으며 국경
이 재개되는 즉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
고 있습니다.  무엇이든 가능하지만, 코로나로 중국의 도시들이 계속
해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국경이 재개될 수 있
는 어떤 쉽고 빠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

블랙마운틴 사무실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

우리가 이 중요한 북한방문을 뒤돌아 볼 때,
하나님께서 CFK를 통해 이끄실 일들을 예측
할 수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
를 이끌어 오시고, 지도해 주셨으며, 수많은
이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년 직접
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.


